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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현황) 중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의며 창업열기가 매우 뜨거움.

(원인과 분석) 중국의 인터넷 보급 및 모바일 지급결제가 빠르게 확산되어, O2O 업체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

있으며, 중국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.

(전망과 시사점) 중국 정부의 철저한 정책적 지원 덕에 중국의 창업 열기와 스타트업 신화는 계속 될 것으로 

보임.

1. 이슈 현황

중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.

□ 중국 인터넷 3대 공룡인 BAT(바이드, 알리바바, 텐센트)와 화웨이 외에도 샤오미, 디디추싱, 아러머 

등 신생업체들이 급성장

- 신생업체들은 주로 O2O 업체들임.

□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며, 2017년 3월 기준으로 전세계 

유니콘 기업 수는 총 186개 업체이며, 기업가치는 6,470억 달러

- 우버가 680억 달러로 1위이며, 중국의 샤오미와 디디추싱이 2, 3위를 차지

□ 상위 20개 업체 중 11개가 미국 업체, 7개가 중국업체로 미국과 중국이 양분했음.

- 신생업체들은 주로 O2O 업체들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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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1. 글로벌 상위 20개 유니콘

자료원: CB Insihgt, 한국무역협회 자료로부터 KSERI 작성.

□ 유니콘기업 186개 업체의 국가별 분포를 봐도 미국기업이 99개, 중국 기업이 42개로 3/4를 차지

- 한국 업체는 쿠팡(25위), 옐로모바일(31위), CJ게임즈(69위) 3개 업체만 순위에 포함됨.

중국의 뜨거운 창업 열기

□ 설립 4~5년만에 기업차기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

면서 중국의 상업 열기는 매우 뜨거움.

- 매일 4만개 이상의 신생업체가 회사로 등록

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- 디디추싱

□ 디디추싱의 전신은 베이징샤오쥐기술회사로 애플 iOS 기반의 택시호출서비스를 2012년에 출시하

며 성장한 회사

- 2013년엔 텐센트로부터 1,500만 달러 투자를 받았고, 2016년엔 애플로부터 10억 달러 투자를 받았음.

- 2016년 8월엔 우버차이나와 합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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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디디추싱은 택시호출 서비스 외에도 운송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며 버스임대까지 총괄하는 토탈형 

서비스로 확대

- 비슷한 목적지 승객과 동승하는 카풀 형태의 순펑처(順風車)

- 택시가 아는 승용차로 영업하는 콰이처(快車)

- 대리운전 서비스(代駕)

□ 우버차이나와 합병한 이후 디디추싱의 시장점유율은 93%에 달하고 있어, 중국의 차량공유 서비스 

시장은 디디추싱이 독점

- 이다오용처(易到用車), 선저우좐처(神州專車), 베이징쇼치그룹(北京首汽集團), 상하이다중그룹(上海大衆集

團) 정도가 경쟁자임. 

□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로 수익성 확보가 우려되고 있음. 

- 2016년 중국 정부는 ‘인터넷예약 택시 경영서비스 괸리 잠정법’을 발표하며,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에 합

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, 정부의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음.

- 베이징시는 2017년 4월부터 인터넷예약택시 기사에겐 베이징시 호구를 택시차량엔 베이징시 등록을 규

정

- 디디추싱의 기존 기사 및 차량 가운데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과 기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.

중국 푸드테크의 선두 - 어러머

□ 중국 O2O 음식배달 업체별 점유율(2016년 기준)에서 어러머가 34.6%로 1위

- 메이투안 와이마이가 33.6%, 바이두 와이마이가 18.5%

□ 어러머의 배달시스템은 회사 전속 라이더, 협력업체(음식점) 배달시스템, 디디추싱으로 구성

- 3 Km 이상 떨어진 경우, 디디추싱의 경차를 배달에 이용

- 경쟁업체인 바이두 와이마이는 전속 라이더, 협력업체(음식점) 배달시스템 외에도 주문 폭주시간이나 장

거리 배송에 순펑익스프레스를 활용

□ 어러머는 2009년 창업하여 등록 고객 수는 5천만명에 육박하고, 제휴 음식점 수는 50만개를 확보

하였으며, 1일 평균 거래액은 1억 위안(약 165억원)을 상회

□ 어러머의 회사 대표 장쉬하오는 상하이교통대학 대학원생 시절 경험에서 창업 

- 어러머의 의미는 ‘배고파?’임.

- 초창기엔 상하이교통대학 주변 식당의 음식을 상하이교통대학 학생들에게 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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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초창기엔 전화주문 방식이었으나, 호흥이 좋아서 2010년에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

□ 어러머는 텐센트, JD, 세퀴이어 캐피탈, 화롄기업 등 다수 기업에게서 투자를 받았고, 2016년엔 알

리바바로부터 12.5억 달러 투자를 받아서 알리바바 계열로 편입되었음.

- 2016년까지 유치한 투자액이 무려 24억 달러(약 2.7조원)

2. 원인과 분석

중국의 인터넷 보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.

□ 중국의 2016년 인터넷 사용인구는 전체 인구의 53%에 육박

- 중국의 2016년 인터넷 사용인구 수는 전년대비 4,299만 명 증가한 7억 3,125만 명

- 모바일인터넷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7,550만 명 증가한 6억 9,531만 명

그림1. 중국의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수 그림2. 휴대폰 인터넷 비중

자료원: CNNIC 자료로부터 KSERI 작성. 자료원: CNNIC 자료로부터 KSERI 작성. 

□ 농촌지역까지 인터넷 통신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어, 중국의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더

욱 확대될 전망

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O2O 업체들의 성장 배경이 되고 있음.

□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5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결제시장으로 성장 

-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, 2016년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배 급증한 38조 위안에 

육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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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국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2,500~2,600억 달러

□ 모바일 결제 이용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
- 2016년 모바일 결제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46% 증가한 1.96억명으로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28.1% 

수준

- 2020년엔 모바일 결제 이용자수가 3.5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그림3. 모바일결제 이용자수 그림4. 제3자 이통결제시장 규모-분기별

자료원: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. 2016~2020년 수치는 추정치임. 자료원: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. 2016~2020년 수치는 추정치임.

중국 정부는 ‘인터넷+’ 전략으로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.

□ 중국의 ‘인터넷+’ 전략은 모바일 인터넷을 비롯하여, 사물인터넷(loT), 빅데이터, 클라우드 컴퓨팅 

기술을 산업과 융합시키겠다는 산업정책

□ 스마트제조 강국전략도 ‘인터넷+’ 전략의 일환일 정도

- 기존의 제조업을 ‘인터넷+’전략에 따라 디지털화, 네트워크화, 스마트화하려고 함.

□ ‘인터넷+’전략은 제조업 외에도 유통업, 농업, 에너지, 금융, 사회서비스, 물류, 교통, 환경, 창업 등 

11개 분야로 접목시킬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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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망과 시사점

중국 정부의 철저한 정책적 지원덕에 중국의 창업 열기와 스타트업 신화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임.

□ 시진핑 정부는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회사법을 개정하고,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였으며, 지급결제시

장을 인터넷 업체들에게 개방하는 등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했음.

□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투자촉진 정책들이 다수 시행 

알립니다

-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‘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

형’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

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.
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

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
